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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키노: H2 성과는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October 09, 2023 | Angela Celis | Malaya Business Insight 

DIOKNO  

재무부장관 벤자민 디오키노는 각 부처가 지출 소폭 회복 계획을 실행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더 나은 경제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하반기 성과가 상반기보다 훨씬 좋을 것이라고 디오키노 장관은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역사적으로 4분기는 태풍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시기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지출 감소로 인해 올해 2분기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경제의 상반기 평균 성장률은 5.3%

였습니다. 

 

2023년 정부의 목표 성장률인 6~7%를 달성하려면 국내 총생산(GDP)은 하반기에 적어도 6.6%                 

이상 성장해야 합니다. 

 

디오키노 장관은 지난 주에 열린 경제개발그룹(EDG) 회의에서 말했으며, 국가 정부의 주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현황이 논의되었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 둔화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정부 지출 감소였기 때문에, 경제개발그룹(EDG)은                  

일부 선정된 기관들에게 올해 누적 분배 금액 및 비율, 목표 분배액 미달의 이유, 연말까지 예상                   

분배율 및 역사적 분배율을 제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제안된 기관들은 최신 2023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산 할당이 가장 크지만 최근 40% 미만의 이용률을 가진 기관들입니다," 디오키노                  

장관은 말했습니다. 

"제시된 기관들이 지적한 주요 도전 요인 중 일부는 프로젝트 시행의 계절적 특성으로, 2023년 4분기에 더 많은 지출이 예상되며 수혜자들의 접수,              

조달을 위한 준비 활동 및 시행 문제와 지급 문제입니다," 디오키노 장관은 말했습니다. 

 

"기관들의 정부 지출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및 경제기획부(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는 연말 분배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사항의 

실행을 위해 기관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같은 기자회견에서 재무차관인 제노 아베노하도는 재정 소요계획 시행으로 연말까지 지출율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중간에 있던 이번 해의 성과에 비해 궤도는 분명히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베노하는 말했습니다. 

 

한편, 디오키노 장관은 대통령에 의해 이미 해제된 쌀 가격 상한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공급이 없던 시기에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수확이 시작되고 많은 수입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결정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디오키노는 말했습니다. 
 

재정수장은 쌀 공급을 막아두는 행위 또한 해결되었다고 말하며, 압수된 밀수 쌀은 이미 배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양의 쌀이                 

유통 중에 있습니다," 디오키노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news_business/diokno-h2-performance-will-be-much-better/ 

해당 기관들로는 국토교통부, 건설교통부, 보건사회복지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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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국제통화기금의 '야심찬' 개혁 지지                                                                                                 

October 09, 2023 | Niña Myka Pauline Arceo | The Manila Times 

필리핀 재무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필리핀이 사회적 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더 야심찬 수입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는 권고를 지지합니다. 

 

"이는 정부의 빈곤 줄이기 목표를 달성하고 자연재해 대응을 강화하면서 재정 통합 경로를 유지하며 2028년까지 3.0%의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오키노 재무부장관은 지난 금요일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수입은 8월에 3106억 페소로, 작년 332.4억 페소보다 21.9억 페소 감소했으며, 지출은 443.6억 페소로, 작년 404.5억 페소보다 39.1억 페소 높았습니다. 

 

8개월간의 합산은 작년 대비 9.03% 증가한 2.6조 페소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개발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빈곤율을 16.4%로 낮추고, 2025년까지 13.2%로 더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경제 관리자들은 2028년까지                  

이를 9.0%로 낮추고자 합니다. 

디오키노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부가가치세(VAT) 및 법인세(CIT)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면제 조항을 단순화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IMF는 이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 지출 평가 및 부가가치세 진단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IMF)은 기업 회복 및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Create(기업 회복 및 세제 인센티브) 법의 시행을 평가하고 자본 지출의 경비                  

지원을 통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디오키노는 계속 말했습니다. 

 

Create 법에 따르면, 소규모 중소기업은 이제 이전의 35%에서 20%로 낮아진 법인세율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소득이 5백만 페소 이상인 대기업들도 30%에서 25%로 낮아진 세율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등록된 기업 및 프로젝트에게 소득세 휴가, 특별 법인세율, 개선된 감면, 특정 재료에 대한 수입세 면제 및 지역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재정부(DOF) 및 그 계속된 부처들의 디지털화 및 현대화 노력에 의해 보완되어 공공에 대한 수입 징수를 촉진하고 서비스 제공을               

개선할 것입니다," 디오키노는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디지털화 변혁 로드맵이 국내세 수입청을 데이터 중심으로 만들고, 필리핀 세관의 필리핀 통관 현대화 프로그램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무역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IMF가 세무행정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세무행정 진단 평가 도구를 통해 개선할 부분을 식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IMF는 현재 DOF 및 예산 경제부와 협력하여 포괄적 적응적 기대 모델(CAM)과 관련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AM은 필리핀 경제의 실제, 외부, 재정 및 통화 측면의 조화를 분석하여 특정 경제 지표를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도구는 정부의 재정 정책 결정에 사용되는 정부의 거시경제 추정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오키노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3/10/09/business/top-business/finance-backs-imf-call-for-ambitious-reforms/191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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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글로벌 혁신에서 56위로 3계단 상승                                                                                                    

October 07, 2023 | By Manila Standard Business  

무역산업부(DTI)는 필리핀이 2023년 글로벌 혁신 지수(GII)에서 56위로 세 계단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나라는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혁신에 대한 기대치를 능가하여,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혁신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10년 동안 상위 10개의 승객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필리핀은 비즈니스 교양(38위), 지식 및 기술 결과물(46위) 및 시장 교양(55위)에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인적 자본 및 연구(88위), 인프라(86위) 및 기관(79위) 분야에서 진전을 위해 더 많은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세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혁신을 가속화할 때, 우리는 모든 산업에 걸쳐 혁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글로벌 혁신 리더이자 기술 발전의 둥지가 되도록 미래를 선도하는 목표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바꾸고, 기관의 개혁을 권장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향한 길을 이끌어야 합니다," DTI 장관 Fred Pascual이 말했습니다. 

무역산업부(DTI)와 과학기술부(DOST)는 국가 차원에서 혁신 플랫폼 및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포괄적 혁신센터(RIICs)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필리핀 전역에 이미 13개의 활성화된 RIICs가 있으며,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RIICs를 통해 각종 정부 기관, 학계 및 

산업이 모여 전국적으로 혁신, 창의성 및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RIIC는 연구 상업화를 촉진하고 혁신을 위한 기관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무역산업부(DTI) 경쟁력 및 혁신 그룹(CIG) 차장인 라파엘리타 알다바는 나라의 인적 자본을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증진의 주요 자산으로 보고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젊은 필리핀 인재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쟁자들 중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 우위는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의성을 육성하고 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위한 활성환 환경을 조성하며 다음 세대의 게임 체인저를 독려해야 

합니다," 알다바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manilastandard.net/business/314377734/ph-climbs-3-spots-to-rank-56th-in-global-innovation.html 

주요 상품의 관세율 인하 연장을 촉진                                                                                                            

October 7, 2023 | Xander Dave Ceballos | Manila Bulletin 

한눈에 보기  

 물가 및 시장 전망 대기관위원회(IAC-IMO)는 주요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 연장을 권고합니다.  
 

 국가경제발전청(NEDA)에 따르면 IAC-IMO는 행정명령(EO) 번호 10의 유효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 EO 10은 돼지고기, 옥수수 및 쌀에 대한 관세율을 35%로 낮춥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관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 NEDA 장관인 아르세니오 M. 발리사칸은 연장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세계물가가 높아진 가운데 국내물가의 추가 상승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 9월에 인플레이션율은 6.1%로 상승했으며, 쌀 인플레이션은 17.9%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어려움이 있지만, NEDA는 2~4%의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달성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 6~7%의 경제 성장은 가능하지만, 7%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Cont. page 4]  

https://www.manilatimes.net/author/nina-myka-pauline-ar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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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및 시장 전망 대기관위원회(IAC-IMO)는 필수 상품에 대한 낮은 관세율 연장을 제안했다고 국가경제발전청(NEDA)이 밝혔습니다. 

 

NEDA 장관인 아르세니오 M. 발리사칸은 위원회의 권고가 행정명령(EO) 번호 10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명령은            

돼지고기, 옥수수 및 쌀의 관세율을 35%로 낮춥니다. 

 

현재의 관세율은 이 명령이 만료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될 것입니다. 

 

"결정은 이 세 가지 제품의 관세율 연장을 권장하는 것이지만, 이에 따라 따라야 할 절차가 있으며 관세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세계 물가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이지만, 우리는 관세를 올려 국내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발리사칸은 덧붙였습니다. 

 

9월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지난 달의 5.3%에서 6.1%로 상승하였으며, 14년 만에 최고치인 17.9%의 쌀 인플레이션 상승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리사칸은 최근 흔들목 마차의 운임 인상과 메트로 마닐라 외곽 지역에서의 잠재적인 임금 인상 청원에도 불구하고,                              

분기말까지 목표로 한 2%에서 4%의 인플레이션 목표율이 여전히 달성 가능하다고 확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또한 6%에서 7%의 국가 경제 성장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언급했으나, 7%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Source: https://mb.com.ph/2023/10/7/lower-tariff-rates-on-key-commodities-pushed-for-extension 

2023년, 2024년 필리핀 예산적자 전망,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                                                                                     

October 9, 2023 | Ronnel W. Domingo-@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 BMI Country Risk and Industry Research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의 예산적자는 2023년과 2024년에 계속해서             

수입 증가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피치 그룹 계열사는 올해 예산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9%로 안정되고, 2024년에는 5.1%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2021년의 GDP 대비 8.6%에서 2022년에는 7.3%로 감소했습니다. 

 

BMI는 "2023년에 대한 우리의 예측은 수입 증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면서 정부의 6.1% 예측보다 약간 좁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 기관은 또한 2024년을 위한 5.77조 페소 규모의 국가 예산안이 입법 절차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이후 재정적자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MI는 말했다. "큰 그림에서 필리핀은 중기적인 재정 통합의 방향을 제대로 따르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2028년까지의 3% 목표를 달성할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 부채 대 GDP 비율이 2024년에 5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8월에 예산 장관 아메나 판간다만은 생산 및 소비 활동에 대한 대유행병의 제약적 영향에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3년간 공공 부채 대 GDP 

비율이 기준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유행병 대응의 필요성으로 인해 정부는 대출을 많이 하여 2020년에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4.6%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60.4%로 더                 

증가하였습니다.[Cont. page 5]  

주요 상품의 관세율 인하 연장을 촉진                                                                                                            

[Cont. from p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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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대 GDP 비율  

 

판간다만은 또한 마코스 행정부의 계획된 수입 조치가 아직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 수준이 2025년까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마코스 행정부의 중장기 재정 프레임워크가 2028년까지 부채 비율을 GDP의 51%로 줄이기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BMI는 필리핀 정부가 올해 지출 목표 내에 지출을 유지하도록 여전히 올바른 트랙에 있음을 말했습니다. 

 

정부 지출의 비계획적인 감소로 인해 2분기 GDP 성장이 크게 둔감해진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7.5%에서 4.3%로, 올해 1분기의 

6.4%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MI는 "이전에 필리핀의 경제 성적이 수입 수급에 무거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공중 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작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월간 수입 데이터를 인용하며, BMI는 8월 기준으로 이미 약 2.58조 페소(올해의 수입 목표의 약 70%에 해당)가 수집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BMI는 전반적인 예산적자의 축소는 앞으로 공공 부채 부담이 약간 완화될 것을 의미합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2년에 60.9%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2023년에는 60.5%로 감소한 뒤 2024년에는 59%로 떨어지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라고 BMI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25523/ph-budget-deficit-seen-further-narrowing-in-2023-2024 

2023년, 2024년 필리핀 예산적자 전망,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                                                                                     

[Cont. from page 4] 

필리핀 수출, 중국 경제 둔화로 어려움 예상                                                                                            

October 10, 2023 | Keisha B. Ta-asan | BusinessWorld 

Shipping containers are seen at 
a port in Shanghai, China, July 
10, 2018. — REUTERS  

중국의 경제 둔화는 필리핀의 수출을 억제하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둔화는 필리핀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 수익의 감소는 투자와 소비를        

억제할 것입니다," 옥스포드 경제학자인 마코토 츄치야는 이메일에서 말했습니다. 

 

츄치야 씨는 중국의 경제가 올해 5.1%로, 2024년에는 4.6%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세계은행(올해 5.1%)과 아시아개발은행(4.9%)의 중국 성장 전망과 일치합니다. S&P 글로벌 레이팅은 지난 달 

중국의 성장 전망을 이전에 예상한 5.2%에서 올해 4.8%로 낮추었습니다. 

지난 주 필리핀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 IMF 대표단 단장인 샤나카 자야나스 페리스는 중국의 둔화가 필리핀에 미치는 영향은 필리핀이 중국                   
경제에 노출된 정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필리핀은 중국에 대한 노출이 적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서비스 부문은 잘 되고 있으며, 국제 상품 부문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서비스 중심의 경제이므로 글로벌 성장의 현재 수준에 따라                  

혜택을 더 받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중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 제품의 주요 수출 시장입니다. 7월에 61.4억 달러의 총 수출 중 미국은 16.9%에 해당하는 10.4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7월 필리핀의 네 번째 주요 수출 거래 파트너로, 이 달의 총 수출에서 12.3% 또는 7.5822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Cont. pag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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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그러나 필리핀 의류 수출협회(CWE) 이사장 마리테스 조크손-아곤실로는 중국의 둔화가 이미 수출 산업에 '느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 중국으로부터 투자의 풍부한 유입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미국이 중국 제품에 무역 제한을 가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새로운 투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그녀는 바이버 메시지에서 말했습니다. 

 

조크손-아곤실로 씨는 글로벌 수요의 둔화로 인해 2023년 말까지 수출 산업이 부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매자들은 보통 더 저렴한 이웃 국가인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에서 조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유럽 브랜드 중 하나가 2023

년 중반 필리핀에서의 조달을 철회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옥스포드 경제학의 츄치야 씨는 지역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경우 자본 유출과 환율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필리핀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필리핀 중앙은행의 업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G Bank N.V. 마닐라의 수석 경제학자 니콜라스 안토니오 T. 마파는 세계 두 번째로 큰 경제의 둔화가 필리핀의 성장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필리핀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아시아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게 중요한 관광 및 무역원천인 미국 경제의 더 나은 예상보다 강한 저항력은 중국의 둔화에 대한 잠재적인 상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파 씨는 말했습니다. 

 

"무역 측면에서 필리핀은 최근의 더 나은 예상 성과로 인해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기회를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마파 씨는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2019(COVID-19) 팬데믹 이전 필리핀의 최대 외국 관광객 유입원이었으며, 그러나 지금은 중국 관광객이                 

귀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중국 관광객 유입은 38.58% 증가하여 174만 명에 달했습니다. 2022년 외국인 유입량 202만 명 가운데 중국은 39,627명에 그쳤습니다. 

 

"필리핀은 아마도 여전히 여행이 가능한 소수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 부문을 개선하고 동시에 다른 관광객 유입원을 찾는 데 두 배로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파 씨는 말했습니다.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3/10/10/550621/philippine-exports-to-feel-the-pinch-from-chinas-economic-slowdown/ 

필리핀 수출, 중국 경제 둔화로 어려움 예상                                                                                            

[Cont. from pag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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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int Foreign Chambers of the Philippines will be holding the 12th Arangkada Philippines                        
Forum on October 25, 2023 at the Marriott Grand Ballroom in Pasay City. 
 
The 12th Arangkada Philippines Forum brings together experts and industry leaders in exploring various                             
perspectives to facilitate and further integrate the principles of sustainability in accelerating 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As in previous years,  high-level government officials and members of the                
business community will be invited to deliver keynote speeches and participate in the panels.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arangkadaphilippines.com/forum2023 or contact Ms. Chi or Ms. 
Sang at +632-8885-7342 or through email at info@kccp.ph.  

https://www.arangkadaphilippines.com/forum%202023
mailto:info@kccp.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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